
#훈련_정의

[001~050] 지문을 읽고 o/x 중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001| 수능특강 | 사회·법 | [104~108] 행정 대집행 |

행정 대집행은 의무자가 공법상 대체적 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그 의무를 대신 이
행하고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개인 간
의 약정에서 발생한 사법상 의무나 의무자만이 직접 이행할 수 
있는 비대체적 작위 의무는 원칙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토지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약속한 건물 철거 의무를 이행하
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그 의무가 건물 철거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O / X)

정답: X
개인 간의 매매 약정으로 발생한 철거 의무는 사법상 의무이
다. 행정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 의무의 불이행을 대상
으로 하므로, 철거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상 의무를 대집행
할 수는 없다.

002| 수능완성 | 인문 | [01~06] 정도전의 불교 비판과 기화의 반론 |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
든 존재가 여러 인연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상호 의존한다
는 점을 깨닫는 통찰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고정된 자아에 대
한 집착을 줄이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자신이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고 이해하여 타
인의 고통을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게 되는 태도는 공에 대한 
인식에서 도출될 수 있다. (O / X)

정답: O
해설: 공은 모든 존재가 여러 관계와 조건에 의존하여 성립한
다는 점을 깨닫는 통찰이다. 이러한 인식은 고정된 자아에 대
한 집착을 줄이고 다른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비로 이어질 
수 있다.

003| 수능특강 | 인문 | [03~05] 형식 논리학과 선험적 논리학 | 3쪽 |

술어 논리는 문장을 주어와 서술어로 나누어, 서로 다른 문장
에 나타나는 대상들이 공통된 속성이나 관계를 지니는지를 포
착한다. 예를 들어 ‘민수는 연구자이다.’와 ‘지수는 연구자이다.’
는 두 대상이 모두 연구자라는 속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관련된
다.

‘서연은 의사이다.’와 ‘도윤은 의사이다.’는 주어가 서로 다르므
로, 술어 논리에서도 두 대상이 공통된 속성을 지닌다는 관계
를 나타낼 수 없다. (O / X)

정답: X
술어 논리는 문장을 주어와 서술어로 분해하여 각 대상이 어떤 
속성을 지니는지 분석한다. 따라서 ‘서연은 의사이다.’와 ‘도윤
은 의사이다.’는 주어가 서로 다르더라도, 두 대상 모두에게 
‘의사이다’라는 동일한 서술어가 적용된다는 공통점을 포착할 
수 있다. 주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두 문장을 서로 무관한 명제
로만 처리하는 것은 명제 논리의 분석 방식에 가깝다. 그러므
로 술어 논리에서도 공통된 속성을 나타낼 수 없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004| 수능완성 | 사회·법 | [07~12] 법인의 권리 능력과 분류 | 3~4쪽 |

법인이 해산하면 본래의 사업 활동은 정지하지만 법인격이 곧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채무 변제와 자산 매각 등 
잔여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 절차가 진행되며, 이 기간의 권리 
능력은 재산 정리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된다.

법인격이 남아 있는 청산 기간에는 청산과 무관한 새로운 목적 
사업도 자유롭게 계속할 수 있다. (O / X)

정답: X
해설: 청산 기간의 법인은 재산을 정리하는 목적 범위에서만 
권리 능력을 유지한다. 본래의 사업 활동은 해산과 함께 정지
되므로 청산과 관계없는 새로운 목적 사업을 자유롭게 계속할 
수 없다.



#지문 해설

[4]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 주로 3개의 정점으로 형성되는 
삼각형을 활용한다.
[5]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6] 이 방법으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

#표상
[4]~[6]을 독해하면서 머릿속으로 실제 세 개의 점을 찍고 이 
점들이 구성하는 삼각형을 떠올린 뒤 이러한 삼각형들이 얇은 
천처럼 어떤 물체에 덮어씌워지는 것을 표상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된다. 

물론 이렇게 고차원적인 이미지를 표상할 필요는 없다. 
더 간단하게 떠올려도 상관없다. 

여기서 표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학생들은 아래 그림을 보
자.

[7] 이때 삼각형의 꼭짓점들은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정점이 되는데, 이 정점들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으며,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는 물체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

#(이정표) 이때
‘이때’의 질감을 고려하면, [7]의 내용은 [4]에 등장하는 <정점>
에 대한 얘기이다. 즉, 필자는 [4]에 등장하는 <정점>에 대한 
추가정보(기능, 개수, 위치)를 [7]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관계) ~영향
[7]을 다음과 같이 <물체의 변형>이 <정점들의 개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때, '변형'이 형태가 변하
는 것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물체의 형태가 변화
하는 것>과 <정점들의 개수> 사이가 무관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관계) 조건
‘~하는 한’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건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틀)절대/상대
독자는 [7]을 절대적 측면과 상대적 측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필자가 정점들의 개수라는 절대적인 수치와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라는 상대적인 수치를 각각 나눠 써줬다는 것이다. 



[8]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는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
어지거나 좁아지고, 물체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에는 정점
들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동일 
방향으로 동일 거리만큼 이동한다.

#표상
[8]을 읽을 때, 두 가지 경우(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 회전하거
나 이동하는 경우)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정점들의 위치를 상상
해볼 수 있다. 

#(틀)조건/효과
만약 #표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지문 내용의 완벽한 장악을 
보류하고 조건/효과로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다. ‘커지거나 작
아지는 경우’,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가 조건이고,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것’, ‘간격을 유지하며 회
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동일 방향으로 동일 거리만큼 이
동하는 것’을 효과로 파악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조건과 효과는 각각 순서대로 대응되는데, 물체가 커질 
경우에는 간격이 넓어지고, 작아지는 경우 좁아지고, 회전하는 
경우 (간격을 유지한 채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이동
하는 경우 동일 방향으로 동일 거리만큼 움직인다. 

[9]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

[10]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인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물
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
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 렌더링이다.

#정의
[9]에서는 ‘표면 특성’에 대한, [10]에는 ‘관찰 시점’, ‘렌더링’에 
대한 정의가 등장한다. 이러한 경우, 독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
춰서 정의된 용어를 처리해야 한다. 만약 정의해준 개념이 독
자에게 익숙한 경우, 독자는 대충 읽고 지나쳐도 무방하다. 그
러나 만약 그 개념이 독자에게 낯선 경우, 1st 거시적인 범주 
파악 후 2nd 세부 내용 처리로 들어가야 한다. 이는 앞서 칼럼
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이를 활용해본다면, 관찰 시점의 상위 범주는 ‘시점’, 렌더링의 
상위 범주는 ‘단계’임을 알 수 있다.1) 지금까지 지문에는 명시
되어 있지 않지만 독자가 스스로 그 상위 범주를 규정해주는 
것이다. 

#표상
[9]에서 ‘각 삼각형마다 표면특성이 하나씩 부여된다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생성 관계
[10]에서 생성 관계를 포착할 수 있다. 우선 ‘이 데이터’가 ‘2차
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데 활용된다는 점, ‘관찰 시점’ 역시 생
성된 화면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둘 다 ‘2차원의 화면’을 생
성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모델링의 정의를 고려하면 렌더링 역시 하나의 ‘단계’
임을 알 수 있다.



37번 문항 해설

<보기> 분석

시험장에서 이 <보기>를 처음 보고 렌더링과 모델링을 구별하
여 각 장면을 해석한 뒤 선지로 접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
후적 해설에 가깝다.

오히려 <보기>는 가볍게 훑어보고, 선지 판단에 들어간 뒤 <보
기>를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은 풀이 방식이다. 

선지
① 장면 1의 렌더링 단계에서 풍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입 부
분의 삼각형들의 표면 특성은 화솟값을 구하는 데 사용되지 않
겠군. (참)

근거 지문
[10]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인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물
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
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 렌더링이다.

[13]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다른 물체에 가려짐
이나 조명에 의해 물체 표면에 생기는 명암, 그림자 등을 고려
하여 화솟값을 정해 줌으로써 물체의 입체감을 구현한다.

해설
렌더링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 화면을 생성하는 단계이
며[10], 화솟값을 정할 때 "다른 물체에 가려짐"을 고려한다
[13]. 장면 1에서 '네모'는 얼굴을 정면으로 향한 채 입에 풍선
을 물고 있으므로, 입의 일부는 풍선이라는 다른 물체에 가려
져 관찰 시점에서 보이지 않는다. 화면에서 그 자리의 화솟값
은 가리고 있는 물체인 풍선 쪽 정보로 정해지므로, 가려져 보
이지 않는 입 부분 삼각형들의 표면 특성은 화솟값을 구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추론은 참이다.

Comment
가려짐을 고려하여 화솟값을 정해주고 이를 통해서 입체감을 
구현하는 #인과관계를 생각해보면 쉽게 풀릴 수도.


